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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효과 및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의 조절효과*

 김  지  혜†       김  은  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의 개인적 및 환경적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효과, 그리고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에 의해 조절된 순

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20대 여성 379명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은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순차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단, 순

차매개모형 내에서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은 최근 시청한 숏폼 동영상 20개 중 외모와 관련된 주제의 비율, 해당 콘텐츠에 참

여한 비율(좋아요, 댓글, 저장), 매력적인 신체를 지각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주제 비율과 참여 비율은 유의한 조

절효과를 나타낸 반면, 매력적인 신체 지각 비율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라는 핵심 신념에서 출발하여, 외모 비교라는 인지적 과정과 신체 불만족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거

쳐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새로운 미디어 형태인 숏폼 콘텐츠 이용 특성이 

이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20대 여성들의 이상섭식행동 예방을 

위한 임상적 함의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상섭식행동,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 숏폼 콘텐츠, 미디어 노출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2025년 한국심리학회 연

차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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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는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

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외모

를 대인관계, 취업,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두드러진

다(김동식, 2020; 설경옥 등, 2016). 이러한 사

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

한 사회적 기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가치감 또한 외모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

을 수 있다(Costanzo, 1992). 

  실제로 국내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이상

적인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저체

중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부합하

기 위한 행동으로 체중 조절을 가장 보편적으

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2003). 

무리한 체중 조절 시도는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섭식행동에는 거식, 폭식, 

그리고 음식 섭취 후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구토․절식이 포함되며, 이는 점차 섭식

장애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지연 등, 2011; Mintz et al., 199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24)에 따르면 섭식장애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식증은 20대 여성

에서, 거식증은 10대 여성 다음으로 20대 여

성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성

인기 여성이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의 

주요 기제를 규명하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섭식행동은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므

로,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Tylka 

& Subich, 2004). 이러한 관점을 통합한 Keery 

(2004)의 ‘삼자 영향 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은 부모, 또래, 미디어로부터의 날씬해

야 한다는 압력이 외모 비교와 마른 이상 내

면화를 증가시키고, 이들이 신체 불만족을 통

해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제시한다. 

그러나 마른 이상 내면화가 사회문화적 영향

의 내면화 과정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Cafri et al., 2005), 자기-개념에서 

신체를 중요시하는 ‘신체 중요성 지각’과 같은 

심리 내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박정수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자기가치를 외모

에 의존하는 신념인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에 주목하였다.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개인은 외모

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조건적 신념을 갖는다(Crocker et 

al., 2003). 이러한 신념은 섭식장애의 초진단적 

인지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체형과 체중의 중

요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인지적 왜곡과 개

념적으로 연결된다(Fairburn, 2008). 실제 연구

에서도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은 이상섭식행

동의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Bardone-Cone 

et al., 2017; Nicoletta et al., 2024; Tabri et al., 

2015), 단순한 전반적인 자존감 수준보다 이상

섭식행동을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

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상선, 오경자, 2004; 

Chang, 2020; Zeigler-Hill & Noser, 2015). 

  Festinger(1954)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

해 자기평가 동기를 충족시킨다. 특히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개인은 자존감 유

지를 위해 외모 영역에서의 성공 여부를 반복

적으로 점검하며(Crocker & Park, 2004), 이 과

정에서 타인과의 외모 비교를 빈번하게 수행

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여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민감한 집단으로, 여대생의 98.7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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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정민, 2015; Coelho et al., 2023). 외모 비

교 빈도가 높을수록 신체 불만족, 부정 정동, 

이상섭식행동의 수준이 증가한다(Coelho et al., 

2023; Dondzilo, Rodgers, et al., 2024; Perey & 

Koenigstorfer, 2020). 

  삼자 영향 모형에 따르면 외모 비교는 신체 

불만족을 야기하고, 이는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진다(Boone & Soenens, 2015; Coelho et al., 

2023; Keery, 2004).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괴리를 더욱 민감하게 인

식하여 신체 불만족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

(Grossbard et al., 2009; Jung & Lee, 2006). 신체 

불만족은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위에 대한 집

착과 과도한 체중 조절 충동으로 이어져 이

상섭식행동을 유발한다(김다희, 박민정, 2020; 

Boone & Soenens, 2015; Coelho et al., 2023; 

Xiang & Kong, 2024).

  한편, 최근에는 삼자 영향 모형의 환경적 

변인 중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Lin 

& Raval, 2020). 기존 연구는 주로 패션․뷰티 

잡지나 사진 기반 SNS(예: 인스타그램, 페

이스북)에서의 외모 관련 노출에 초점을 맞

추어 왔다(정수인, 양수진, 2020; Holland & 

Tiggemann, 2016; Lin & Raval, 2020; Saiphoo & 

Vahedi, 2019). 그러나 최근 확산된 숏폼 콘텐

츠는 기존 매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외모 관련 노출에 있어 다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초 내외의 짧은 러닝타

임, 무한 스크롤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영상 필터 효과로 인한 왜곡된 신체 노

출을 통해 이용자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이상적

인 신체상에 반복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유경한 등, 2022; 이유진, 유세경, 2018; 이진, 

2020; Dondzilo, Rodgers, et al., 2024; Tiggemann 

& Anderberg, 2020). 실제로 거식증을 찬성하는 

프로-아나(pro-ana) 콘텐츠나 체중감량 팁을 

포함한 숏폼 콘텐츠가 이상섭식행동에 해로

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나

(Blackburn & Hogg, 2024; Davis et al., 2025), 이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탐

색이 필요하다.

  특히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개인

은 비교로 인한 불만족을 경험할 경우, 이상

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동기가 강화되고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Crocker et al., 2003).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모 관련 정보 탐색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되고(곽준철, 하규수, 

2024), 외모 관리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숏폼 콘텐츠는 또래와

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 기반 SNS

와는 달리, 이상화된 신체상에 반복 노출된다

는 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상섭식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또래와의 사회 비교를 유발하여 신체상에 대

한 우려를 증가시킨 반면(Tiggemann & Slater, 

2013), 모델, 연예인처럼 극도로 이상화된 체

형에 반복 노출되는 콘텐츠는 마른 이상 체형 

및 운동-이상(athletic-ideal) 내면화를 통하여 신

체 불만족을 증가시켰다(Dittmar & Howard, 

2004; Homan et al., 2012). 나아가 이러한 콘텐

츠는 폭식 및 구토 충동과 이상섭식행동의 행

동화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lackburn & Hogg, 2024; Davis et al., 2025; 

Sanzari et al., 2024). 따라서 숏폼 콘텐츠는 외

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나 외모 비교의 영향

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신체 불만족

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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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미디어의 총 이

용 시간보다는 외모 관련 주제의 콘텐츠 노출 

빈도, 외모 관련 콘텐츠에 대한 참여(댓글, 좋

아요, 저장) 여부, 매력적으로 지각한 신체 등

장 여부와 같은 이용 특성이 신체 불만족 및 

이상섭식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Meier & Gray, 2014; Dondzilo, Rodgers, et al., 

202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모 관련 숏

폼 이용 특성을 외모 관련 주제 비율, 외모 

관련 콘텐츠에 참여한 비율, 매력적 신체를 

지각한 비율로 세분화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섭식장애 유병률이 높

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민감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 

이 경로에서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이 조

절효과를 보이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특히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미

디어 환경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가설 1.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은 외

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순차매개하여 이상

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2-1.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이 

높을수록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매력적으로 지각한 신체가 등

장하는 숏폼 비율이 높을수록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

다. 

  연구가설 3-1.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이 

높을수록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 이상섭식행동의 순차매개경로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외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 이상섭식행동의 순차매개경로가 

강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매력적으로 지각한 신체가 등

장하는 숏폼 비율이 높을수록 외모 조건부 자

기가치감, 외모 비교, 신체 불만족, 이상섭식

행동의 순차매개경로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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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대학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2501-HB-003).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

의 사전 모집 패널을 활용하여 20~29세 여성

을 대상으로 할당표집 하였다. 해당 패널은 

사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국 거주 성인으

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령, 지역, 직업군을 포

함한다. 유튜브 쇼츠를 정기적으로 시청하지 

않거나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을 받지 않는 경

우를 제외하고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79명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

의 평균 연령은 26.06세(SD = 2.31), BMI는 평

균 21.14(SD = 3.55)였으며, 정상체중이 216명

(57%)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이상섭식행동 

  이상 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이민규 등(1988)

이 타당화한 단축형 섭식 태도 검사(Eating 

Attitude Test-26; EAT-26)를 사용하였다. 총 26

문항이며 거식,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

식통제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리닝 

시에는 한국판 타당화 연구 기준에 따라 점수 

환산 방식으로 산출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

분포 확보를 위해 문항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 경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억제할 수 없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7이었다.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 자기 가치감 측정 척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 Crocker et al., 2003)의 

‘외모’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5문항이나 장혜경 등(2013)의 타당화 과정에서 

2문항이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타당화 과정에서 삭제된 

2문항은 오현숙(2020)이 번안한 문항을 장혜경 

등(2013)의 문항과 일관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조건부 자

기가치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는 ‘나의 자기-존중감은 내 외모에 대한 나의 

느낌과는 별개의 문제다.’,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될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

다.’ 등이 있다. 장혜경(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

치도는 .61이었다. 

  외모 비교 

  외모 비교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Thompson 

등(1991)이 개발한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척

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를 

손은정(2008b)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5문항

과 Tiggemann과 McGill(2004)가 개발하고 손은

정(2008a)이 번안한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

한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 5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 외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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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을 측정한

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

리는 모임에서 나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

교한다.’ 등이 있다. Tiggemann과 McGill(2004)

의 구체적인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는 팔

뚝, 허벅지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

과 비교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가늘고 탄탄한 팔뚝을 가진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등이 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및 신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10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8

이었다. 분석에서는 두 척도의 개념적 유사성

을 고려하여 총점으로 활용하였다.

  신체 불만족 

  신체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체형 만족도 

설문지 단축형(BSQ-8B)을 사용하였다. 체형 만

족도 설문지(Body Shape Questionnaire; BSQ)는 

Cooper 등(1987) 등이 개발하고, 노영경과 김봉

환(2005)이 번안한 척도이다. BSQ는 34문항으

로 응답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지적되어(Evans 

& Dolan, 1993), 이준희와 지익성(2016)이 한국

인을 대상으로 원판과 7종의 단축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BSQ-8B가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문항의 예로는 ‘살이 탄탄하지 않아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매를 부끄

럽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 경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준희와 지익성

(20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외모 관련 숏폼 콘텐츠 이용 특성

  외모 관련 숏폼 콘텐츠 이용 특성은 

Dondzilo와 Rodgers 등(2024)이 틱톡(TikTok) 플

랫폼을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세 지표(외모 관련 주제 

비율, 외모 관련 콘텐츠 참여 비율, 매력적인 

신체 지각 비율)를 유지하되, 국내 20대에서는 

유튜브 쇼츠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고려하여

(오픈서베이, 2023) 해당 플랫폼에 맞게 지시

문을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비율 산정 방식

으로 내적합치도 계수 산출이 불가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최소한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번안 과정에서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임

상심리학 전공 교수가 검토하였다. 그 후, 대

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받은 후 연구자와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가 최종적으로 지시문과 예시를 수정하였

다. 또한 불성실 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영상에 대한 10자 이내의 간단한 설명을 작성

하는 주관식 문항을 첫 문항에 추가하였다. 

  설문 전, 각 주제를 대표하는 예시 영상 링

크를 제시하여 다양한 숏폼 콘텐츠 주제의 조

작적 정의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는 예시 영상 

시청 후, 유튜브 앱의 시청 기록에 접근해 최

근 시청한 숏폼 20개를 확인하며 다음 네 문

항에 반복 응답하였다: ① 해당 동영상에 대

한 간단한 설명(예: 고양이 동영상), ② 동영상 

주제(다이어트 식단, 패션, 피트니스, 댄스, 식

이문제 경험 공유, 기타), ③ 동영상 참여 여

부(좋아요, 댓글, 저장), ④ 매력적이라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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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신체 등장 여부. 

  주관식 문항의 답변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

고 불성실 응답 탐지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응답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답변의 반복

이나 객관식 문항과의 내용 불일치가 확인된 

참가자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

으로 최근 시청한 숏폼 20개 중 외모 관련 주

제 동영상(‘기타’ 제외)의 비율, 외모 관련 숏

폼 콘텐츠 참여 비율, 매력적인 신체를 지각

한 동영상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5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Version 4.2)이 

사용되였다. 조절된 순차매개효과 분석을 위

해 Preacher 등(2007)의 제안에 따라 순차매개

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순차매개효과 모형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VIF 값을 검토하였다.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이상섭식행동 간

의 관계에서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해 검

증하였다. 모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의 조절효과와 그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과 설명력 증가

를 중심으로 조절효과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차매개경로에서 외모 관련 숏

폼 이용 특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

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7을 사용하

였으며 조절된 순차매개지수를 통해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 완화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변수를 평균 중심화하고 표준화 점수로 

변환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혼입 변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령, 학력, 직업,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 

체질량지수(BMI)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정미영, 김선호, 2016; Filippone et al., 2022; 

Pepłońska et al., 2019). BMI는 참가자가 보고한 

키와 체중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자기보

고된 신체정보의 편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

석할 필요가 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분석 결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외모 조건

부 자기가치감은 외모 비교, r = .59, p < .01, 

신체 불만족, r = .52, p < .01, 이상섭식행동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4, p < 

.01. 외모 비교는 신체 불만족, r = .70, p < 

.01,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r = .52, p < .01. 또한, 신체 불만족과 이

상섭식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68,  p < .01. 조절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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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c =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크기 

c  ́ =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그림 2. 순차매개모형 분석 결과 (N=379)

측정 변인 1 2 3 4

1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2 외모 비교 .40** -

3 신체 불만족 .34** .74** -

4 이상섭식행동 .13* .60** .72** -

평균 4.46 2.92 3.45 2.81

표준편차 0.89 0.82 1.19 1.12

왜도 -.08 -.25 -.20 .48

첨도 .74 -.61 -.98 -.71

* p<.05, ** p<.01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379)

주제 비율, r = -.04, p = .48, 참여 비율을 제

외하고, r = -.03, p = .63, 모두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 VIF 지수는 모든 변인이 

최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효과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그림 2

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

감은 외모 비교와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

나, B = .40, p < .001, 신체 불만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2, p = 

.489. 외모 비교는 신체 불만족, B = .71, p < 

.001, 이상섭식행동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

을 보였으며, B = .18, p < .001, 신체 불만족 

역시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

였다, B = .64, p < .001. 외모 조건부 자기가

치감의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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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t
95% 신뢰구간

F R2

하한값 상한값

신체 불만족 .671 .034 19.897*** .605 .738

35.896*** .035주제 비율 .270 .035 7.781*** .202 .338

신체 불만족 × 주제 비율 .270 .032 5.991*** .130 .256

***p<.001

표 3.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주제 비율의 조절효과 (N=379)

매개 경로
효과

크기

Boot 

SE

Boot CI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외모 비교) .267 .040 .189 .345

직접효과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외모 비교) -.150 .038 -.225 -.076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외모 비교 → 이상섭식행동 .073 .024 .029 .122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신체 불만족 → 이상섭식행동 .016 .025 -.033 .065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 외모 비교 → 신체 불만족 → 이상섭식행동 .179 .029 .124 .238

표 2.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효과 (N=379)

하게 부적이었다, B = −.15, p < .001.

  총 간접효과는 .27, CI [.197, .357]로 유의하

였으며, 외모 비교 단독 경로, .073, CI [.029, 

.122], 외모 비교-신체 불만족 순차매개경로

가 유의하였다, .179, CI [.124, .238]. 반면, 신

체 불만족 단독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CI 

[−.033, .065]. 즉,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은 

외모 비교를 단독으로 부분매개하거나,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숏폼 콘텐츠 이용 특성의 조절효과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상호작

용항이 유의하여, B = .270, p < .001,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에 따라 신체 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면, 외모 관

련 숏폼 주제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1SD), B = .477, p < .001, 평균 수준(M), B 

= .666, p < .001, 높은 경우(+1SD), B = .855, 

p < .001, 모두에서 신체 불만족은 이상섭식행

동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

으로, 주제 비율이 높은 경우(+1SD) 신체 불

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1SD)에는 그 관계가 

완화되었다. 이는 외모 관련 숏폼 콘텐츠에 

자주 노출될수록 신체 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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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t
95% 신뢰구간

F R2

하한값 상한값

신체 불만족 .693 .037 18.883*** .621 .765

5.517* .006참여 비율 .154 .037 4.172*** .082 .227

신체 불만족 × 참여 비율 .086 .037 2.349* .014 .158

*p<.05, ***p<.001

표 4.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의 조절효과 (N=379)

그림 3. 신체 불만족과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

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 설명력은 

ΔR2 = .035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F = 35.896, p < .001. 

  외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상호작

용항이 유의하여, B = .086, p < .05. 외모 관

련 숏폼 참여 수준에 따라 신체 불만족이 이

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면, 참여 비

율이 낮은 경우, B = .622, p < .001, 평균 수

준, B = .692, p < .001, 높은 경우, B = 

0.778, p < .001, 모두에서 신체 불만족은 이상

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 비율이 높은 경우(+1SD) 신

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가 더 강

하게 나타났으며, 낮은 경우(-1SD)에는 그 관

계가 완화되었다. 이는 외모 관련 숏폼 콘텐

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신체 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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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체 불만족과 외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의 상호작용

변수 B SE t
95% 신뢰구간

F R2

하한값 상한값

신체 불만족 .719 .037 19.311*** .646 .792

3.139 .004신체 지각 .085 .038 2.239* .010 .160

신체 불만족 × 신체 지각 .073 .041 1.772 -.008 .155

*p<.05, ***p<.001

표 5.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숏폼 매력적 신체 지각 비율의 조절효과 (N=379)

서 설명력은 ΔR
2 

= .006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5.517, p < .05. 

다만 조절 효과 크기가 비교적 작아 해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매력적 신체 지각 비율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상호작

용항과, B = .073, p = .077, 상호작용항을 포

함한 모형의 증분 설명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ΔR
2 

= .004, CI [-.008, .155].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의 조절된 순차매개

효과 검증 

  조절된 순차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7 분석에서 제공

하는 조절된 순차매개지수를 표 6에 제시하였

다. 먼저, 주제 비율과 참여 비율에서 95% 신

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각각 조절된 순

차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매력적 신체 

지각 비율의 95% 신뢰구간 하한값은 -.004, 상

한값은 .037으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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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Index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주제 비율 .051 .011 .031 .073

참여 비율 .022 .011 .001 .044

매력적 신체 지각 비율 .017 .010 -.004 .037

표 6.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의 조절된 순차매개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 (N=379)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순차매개하여 이상섭식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하고, 이 경로에

서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순차매개경로에서 외모 조건부 자기

가치감은 외모 비교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외모 비교는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 결과는 외모 조

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 비교를 

빈번하게 수행하여 부정정동이 높아짐을 확인

한 연구와(Patrick et al., 2004), 외모 비교가 신

체 불만족을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함

을 확인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

다희, 박민정, 2020; Bailey & Ricciardelli, 2010; 

Coelho et al., 2023; Xiang & Kong, 2024). 이때, 

신체 불만족의 단독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던 점은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높은 개

인에서 외모 비교의 선행 없이 신체 불만족으

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Leahey et al., 2007; Patrick et al., 2004). 

즉, 외모 비교는 핵심적인 선행 기제로 작용

하며, 신체 불만족은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결과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Leahey et al., 2011). 

  한편,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 단독으로는 

이상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나,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였

을 때 그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변하였다. 이

는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던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한 

양상이다(Bailey & Ricciardelli, 2010; Nicoletta et 

al., 2024). 이러한 현상은 비일관적 매개효과

(inconsistent mediation)로 정의되며(MacKinnon et 

al., 2000),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상반

되거나, 그로 인해 총효과보다 직접효과의 크

기가 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전자에 해

당하며(c’= -.15, c = .28), 김하형과 김수영

(2020)이 제안한 해석 기준에 따라 다음 세 가

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간접효과

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직접 효과를 상쇄하는 

거짓효과(superious effect)가 발생했을 수 있다. 

즉,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과 이상섭식행동

만을 고려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함께 고려한 

결과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외

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매개 경로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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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이르

는 경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한 기제임을 시

사한다. 둘째, 본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매개변수의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매개모형이 충분히 설명력을 가지면

서도 직접효과의 반전이 관찰된다는 점은 

추후 대상화된 신체 의식이나 신체 감시 등 

추가 매개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오

지연, 이주영, 2025; Halliwell & Harvey, 2006; 

Ricciardelli & McCabe, 2001; Noser & Zeigler-Hill, 

2014). 셋째, 예상과 다른 효과 방향이 통계적 

왜곡이 아닌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 참모형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외모 조건부 자

기가치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가 부적으로 나타난 점은 해당 경로에서 자

기자비나 외모수용과 같은 보호요인이 존재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Homan & Tylka, 2015; 

Zhang et al., 2024). 

  외모 관련 숏폼 이용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

에서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은 유의한 조

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외모 관련 미디어 콘

텐츠 노출은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외모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불만족이 

높은 개인에게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행

동화 과정을 강화함을 반복검증하는 결과이다

(Blackburn & Hogg, 2024; Davis et al., 2025). 외

모 관련 숏폼 참여 비율 또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진 게시, 외모 관련 계

정 팔로우 등 능동적 소셜 미디어 사용이 신

체상과 이상섭식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Cohen & Slater, 

2017; Holland & Tiggermann,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참여 비율의 조절효과 크기

는 전체 모델 설명력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

문에 결과 해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외모 

관련 숏폼 주제 비율의 조절효과 크기가 컸다

는 점은 외모 관련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 자

체가 이상섭식행동에 더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숏폼 콘텐

츠에서 매력적 신체 지각 비율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매력적 신체 지각 비

율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선행연구

와는 상반된 결과이며(Dondzilo, Rodgers, et al., 

2024), 변수의 분포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해당 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응답자의 51.5%가 0에서 .10 

사이의 값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변수의 

제한된 분산은 조절효과 감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Aguinis & Stone-Romero, 1997). 

  이러한 변수 특성은 첫째, 숏폼 플랫폼 간 

콘텐츠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쇼츠를 중심으로 측정하였

으나, 선행연구는 틱톡을 중심으로 측정하였

다(Dondzilo, Rodgers, et al., 2024). 틱톡의 경우 

젊은 여성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이어

트와 마른 체형을 강조하는 콘텐츠(Minadeo & 

Pope, 2022; Munro et al., 2024), 그리고 고도화

된 개인 맞춤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외모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한다(Griffiths et 

al., 2024). 반면, 국내에서 유튜브 쇼츠는 방송 

클립 소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유현중, 정해

원, 2021), 외모 관련 콘텐츠 노출 빈도가 제

한적이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한국 여성의 높은 미

적 기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국 여성

은 실제 과체중 인구 비율에 비해 신체 불만

족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는 이상적 

체형 기준이 일반적인 건강 체형보다 훨씬 더 

마른 수준에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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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bes, 2007). 또한 여성은 마른 이상 내면

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마른 체형에 높은 

매력 평가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Speranza 

et al., 2022). 따라서 매력적인 몸매에 대한 기

준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타인의 매력을 판단할 때

도 적용되어 숏폼에 등장하는 여성의 체형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확률이 낮았을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자 

영향 모형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

합․확장하여 이상섭식행동의 발생 기제를 심

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아우르는 관점에

서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국내 20대 

여성에게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을 상위 신념 수준의 변인으로 설

정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외모 비교라는 인

지적 과정과 신체 불만족이라는 정서적 반응

을 거쳐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

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설명 범위를 확장하였

다. 

  둘째, 사진 기반 SNS를 중심으로 연구되었

던 외모 관련 미디어의 영향에서 나아가, 숏

폼 콘텐츠라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이상섭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 특히 숏폼 콘텐츠의 이용 특성 측정 시 

자기보고 방식이 아닌 실제 시청기록을 참고

하며 응답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단순 시청 

시간이 아닌, 숏폼 콘텐츠 이용 특성을 주제 

비율, 참여 비율, 매력적 신체 지각 여부로 세

분화하여, 각 이용 특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차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외모 조건부 자

기가치감이 높은 개인에게 자기가치감에 대한 

신념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이

상섭식행동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적 사고를 줄이고 자기 자비를 증

진하는 ‘비교 개입 프로그램’이나, 신체에 대

한 비판단적 수용과 내수용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체화(embodiment) 기반 개입은 

외모 비교와 신체 불만족 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Homan & Tylka, 2015; McLean 

et al., 2019; Meneguzzo et al., 2025). 

  한편, 숏폼 콘텐츠 이용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미디어 리

터러시 프로그램(Media Literacy Program)’은 효

과적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McLean et al., 

2019; Silverblatt, 2001). 이를 통해 미디어가 제

시하는 외모 기준의 왜곡과 비현실성을 분석

하고, 비판적인 미디어 소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이상섭식행동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 관계

를 결론 내리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적용하여 외모 관련 숏

폼 이용 특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시간

적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Dondzilo, 

Mahalingham, et al., 2024). 

  둘째, 참가자가 시청기록을 일일이 확인하

며 응답해야 하는 설문 특성상 불성실 응답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식 문항을 함께 구성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완전한 배제는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

는 실제 앱 사용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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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다면 미디어 이용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예: Dondzilo, Mahalingham, 

et al., 2024; Zannettou et al., 2024).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 조건부 자

기가치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61로 통

상적 기준에 비해 다소 낮았다. 본 연구에서

는 국내에서 타당화된 문항을 기준으로 하고

자, 장혜경 등(2013)의 타당화 과정에서 제외

되었던 2문항은 오현숙(2020)의 번안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

정이 내적합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오현숙(2020)의 

연구에서 번안된 문항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외모 조건부 자기가치감의 

영향에 취약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이 활발한 

20대 여성으로 표본을 한정하여 집단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10대 청

소년의 숏폼 콘텐츠 이용률과 섭식장애 유병

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24; 유현중, 정해원, 2021), 청소년 연령

대에서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남성 집

단에서 미디어 시청이 신체 불만족 및 과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Tang et al., 2022), 성별을 남성으로 

확장한 후속 연구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대 이용률이 가장 높

은 유튜브 쇼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

나,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도 주요 숏폼 플

랫폼에 포함된다(오픈서베이, 2023). 이들은 알

고리즘, 이용자 성향, 시청 맥락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반적인 숏폼 이

용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

다(김관옥, 2023; 유현중, 정해원, 2021).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숏폼 플랫폼의 유

형별 비교 연구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검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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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Media Shape Disordered Eating in Young Adult Women: 

The Role of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Appearance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and 

Appearance-Related Short-Form Content Use

Kim Ji-hye        Kim Eun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on disordered eating by considering 

both intra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mong young adult wome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not only the sequential mediation of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but also the 

moderated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appearance-related short-form content use. Using the PROCESS 

Macro with a sample of 379 women in their twenti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predicted disordered eating through a sequential mediation involving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Notably, within this model, the direct effect of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on 

body dis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appearance-related content and user engagement (likes, comments, saving) in recently viewed short-form 

video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se mediating pathways, whereas the proportion of videos featuring 

subjectively perceived attractive bod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how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influences disordered eating through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moderating role of 

short-form content use—a new form of media.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ed eating 

in young adult women,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Disordered eating, Appearance-contingent self-worth, Appearance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Short-form 

contents, Media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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